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경기도 의회는 지난 12일 제226회
임시회의에서 차상위계층 건강보험
료 지원 조례안을 통과시켰다. 이로
인해 내년 1월부터 도내의 건강보험
료가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
세대 3만3천876가구가 연간 21억3천
여만원의 혜택을 받게 된다. 고령화
및 핵가족화로 인한 노인세대의 증
가하고 있지만 경제적인 부담으로
인해 건강한 생활을 보장 받지 못하
고 있는 어르신들에게 참으로 반가
운 소식이다. 
국민건강보험공단 경인지역본부

는 그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 제정
을 역점사업으로 선정하고 모든 지
사가 지자체 및 시의회 등을 상대로
지속적으로 협의하였으나 여의치
못 하던중 우리 포천지역은 시의원
및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노
력으로 도내에서 제일 선두로 2005
년도부터 월 오천원이하 세대에 지
속적으로 지원하여 왔다. 이제 월 1
만원으로 수혜 세대의 범위가 넓어
짐에 따라 혜택이 커짐은 우리 지역

사회의 형편이 어려우신 분들에게
는 큰 힘이 될 것이다. 이번 도의회
의의 조례안 통과로 인해 도내의 어
르신들에게 건강보호와 복지서비스
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 진다. 
그러나 65세 이상 노인세대만을

지원 대상으로 한정한 것에 무척 아
쉬움이 남는다. 노인세대 외에도 우
리 사회에는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
의료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
득·취약계층이 많기 때문이다. 정
부가 40년간 지속해온 단순보호차원
의 생활보호제도 대신 생산적 복지
를 표방하며‘국민기초생활보장제
도’를 시행한지 7년째이다. 이 제도
는 공돈을 받아 놀고 먹는 서구 복
지국가의 복지병의 전철을 밟지 않
고 일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일자리
를 주고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는
최저생활을 보장해 준다는‘생산적
복지’원리에 바탕을 두고 있다. 
이에 따라 소득이 최저생계비에

못 미치는 가구에는 미달 금액을 국
가가 지원해 준다. 최저생계비는 헌
법에 규정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
리를 누리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비
용으로 올해의 경우 4인 가구 기준
120만500원이다. 
그러나, 이 제도의 시행으로 차상

위계층이라는 틈새계층이 생겨났다.

통상 차상위계층은 실제소득이 최
저생계비의 100~120%(150만원) 범
위 안에 들면서도 기초생활 수급자
로는 선정되지 못하는 잠재적 빈곤
층으로 정의된다.
정부 집계에 따르면 4인 가족 기

준 한 달 최저생계비를 벌지 못하는
극빈 가정은 7%로 이 가운데 3%(약
140만명)만이 기초생활보장 혜택을
받고 나머지 4%(190만여명)는 복지
사각 지대에 놓여 있다. 또 최저생
계비를 겨우 넘어서는 차상위계층
도 360만여명으로 추산된다.
이러한 때에 행정기관이 이들 차

상위계층의 보호를 위해 노력하는
것은 참으로 옳은 일이다. 건강보험
료나 전기·가스요금 등을 체납한
차상위 가구에 대해 지자체에서 이
를 대납해 주는 것은 진정으로 소외
계층을 배려한 정책이다. 특히 질병
이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상위
계층의 건강보호는 무엇보다 시급
한 일이다. 돈이 없어서 최소한의
의료도 이용하지 못하는 사회를 더
불어 사는 공동체라고 할 수 없기
때문이다.
그러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들에

게 앞으로의 건강보험료를 대납해
주더라도 이미 체납된 보험료가 있
는 어떤 세대는 여전히 건강보험급

여를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
있다. 현행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
에 의하면 건강보험료를 3개월 이상
체납하면 보험급여를 제한하기 때
문이다. 
이러한 모순을 바로잡기 위해 건

강보험업무를 집행하는 건강보험공
단은 물론 정부차원의 배려도 함께
해야 할 것이다. 소외계층의 체납
보험료를 해소하는 방법인 결손처
분의 적극 시행이나 국민건강보험
법의 개정이 없이는 결코 해결할 수
없는 문제이기 때문이다. 이제부터
는 공단과 복지부는 복지 사각지대
에 놓인 차상위계층을 보호하는 데
앞장서고 사회단체나 정치권도 적
극적인 관심과 배려를 보태야 한다.
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으로 건강보
험료 월 1만원 미만인 장애인세대,
모자·부자세대, 소년·소녀가장세
대 등도 건강보험료 지원 조례의 혜
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 등과
지속적으로 협의해야 한다. 
나아가서 차상위 계층이 체납한

보험료 때문에 건강보험 혜택을 받
지 못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
있도록 법령개정이 이뤄지는데 앞
장서야 할 것이다. 현장의 소리를
상부에 전하는 것도 민원업무를 수
행하는 기관의 역할일 것이다.

卒啄同時(줄탁동시)

교육에세이 50

교직에 입문하여 지금까지 근무
해 오면서 교육 효과에 대하여 감
명 깊은 장면이 많다. 또한 교육훈
련 중에서도 많은 감동도 많다. 교
육훈련 중에‘卒啄同時(줄탁동시)’
에 대하여 듣고 깊은 감명을 받았
다. 또한 교육자에게 많은 교훈을
주는 4자 성어라고 생각했다. 
어미가 품에 안은 알속에서 조금

씩 자란 병아리가 세상 구경을 해
야 하는데 알은 단단하기만 하다.
병아리는 나름대로 알껍데기 속에
서 빠져나와야 하는데 공략 부위를
정해 쪼기 시작하나 힘이 부친다.
이때 귀를 세우고 그 소리를 기다
려온 어미 닭은 그 부위를 밖에서
쪼아 준다. 답답한 알속에서 사투를
벌이던 병아리는 비로소 세상 밖으
로 나오게 된다. 
이처럼 병아리가 안에서 쪼는 것

을「줄」이라 하고, 밖에서 어미 닭
이 그 소리를 듣고 화답하는 것을
「탁」이다. 
‘卒啄同時(줄탁동시)’가 가르쳐
주는 교훈은‘병아리가 안에서 쪼
는「卒:줄」과, 밖에서 어미 닭이 그
소리를 듣고 화답하는「啄:탁」이 동
시에 발생해야 어떤 일이 완성된
다’는 뜻이다. 

나의 교직에 있어서도 卒啄同時
(줄탁동시)와 같은 경험이 있다.
1977년 그러니까 나의 교직경력이
만 4년째 되던 해의 일이다. 그 해
에 6학년 여학생 반을 담임했었다.
그 때 반장하던 임○○이라는 학생
이 있었는데 반장에게“○○아! 선
생님 생각인데 넌 앞으로 커서 판
사 아니면 스튜어디스가 되면 좋겠
다”고 자성예언을 해 주었다. 
그 후 졸업 후에 거의 만나보지

못했다. 어느 토요일 오후인데 전화
가 걸려왔다. 전화를 받아보니 6학
년 때 내가 자성예언을 해 주었던
임○○이었다.
“선생님! 저 임○○이어요! 초등
학교 6학년 때 저에게 스튜어디스
가 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한항공
국제선 스튜어디스가 되었어요. 선
생님 감사드려요. 서울 오시면 꼭
연락 주세요”라는 낭랑한 제자의
목소리가 들려왔다. 얼떨결에 받은
제자의 전화였지만 순간적으로 나
에게는 교육자로서만이 느낄 수 있
는 큰 감동을 받았다. 
6학년 때는 장래의 꿈도 어느 정

도 구체화되어가고 있는 시기다. 제
자에게도 자기 나름대로의 장래의
꿈이 있었을 것이다. 중학교, 고등

학교, 대학교를 거치면서 많은 선생
님들을 통하여 많은 영향력을 받았
을 것이다. 그러나 유독 초등학교 6
학년 담임인 나에게서 받은 자성예
언으로 인하여 자기의 꿈을 실현하
고 나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잊
지 않고 연락을 준 것이다.
교육자에게는 이런 미래의 꿈나무

들에게서 영글어 가는 꿈이라는 과
실을 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보
람 있는 직업이다. 담임하고 있는 학
급의 학생들을 면면이 살펴보면 나
름대로 자기만이 지닌 특기와 특성
이 있다. 때로는 담임의 취향과 달라
서 외면하고 싶은 경우도 있을 것이
다. 그러나 시야를 조금만 넓혀보면
모든 것이 아름답게 보이고 모든 것
이 꼭 있어야 할 것으로 비쳐질 것
이다. 아무쪼록 교사에게는 비범한
혜안이 있어야 한다. 그래서 학생 각
자가 지닌 특기와 특성을 살펴서 그
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
하여(卒:줄), 꼭 필요한 시기에 필요
한 것을 제공해 줌으로써(啄:탁) 병
아리가 알에서 깨어 나오듯 애벌레
가 변태과정을 거쳐 아름다운 나비
가 되듯 학생도 새로운 모습의 격상
된 자아를 형성하게 될 것이다.
교사의 사명이란 무한 경쟁의 시

대에 자기 주도적으로 적응해 가면
서 사회와 국가와 민족의 발전에 기
여하면서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
도록 학생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
이라고 규정하고 싶다. 이렇게 되기
위해서는 교사 나름대로의 원대한
꿈과 비전을 갖고 미래를 내다보는
혜안을 지니도록 부단한 노력과 자
기 연수가 필수 불가결한 사항이다.
그렇게만 된다면 담임하고 있는 학
생 각자의 필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
혜안이 생겨‘卒啄同時(줄탁동시)’해
줄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.
현재 우리의 교육에서 감당했으

면 하고 생각하는 것은 맹자의 四
端이다. 구체적으로 언급해 보면 아
무 이해관계가 없는 이에 대해서도
그 위기나 불행을 보면 측은히 여
기게 되는 마음인 측은지심[惻隱之
心〕: 인(仁)이고, 잘못을 부끄럽게
여기고 그릇된 것을 미워할 줄 아
는 마음인 수오지심[羞惡之心〕:의
(義)이며, 남을 공경하고 사양할 줄
아는 마음인 사양지심[辭讓之心〕:
예(禮)이며, 마지막으로, 옳은 것을
옳다고 하고 그른 것을 그르다고
하는 등으로 옳고, 그름을 판별할
줄 아는 마음인 시비지심[是非之
心〕:지(智)이다.

추석을 전후해서 몇 개 학교 가을운동회를 관람할
기회를 가졌다. 60여 년 전 초등학교 재학시절의 운동
회를 연상케 되고, 여러 가지 감회가 새롭고 지난날의
가을운동회와 비교해보곤 했다. 

필자가 재학하던 초등학교는 8·15 해방 수 년 전에
간이(簡易)학교 자리에서 초등학교가 설립되어 학생수
가 200여 명에 불과했는데 매년 빠짐없이 가을운동회
가 개최되어 학생은 물론 학부모, 지역의 인사들이 함
께 모여 동네잔치를 벌리게 된다. 

그 당시는 지금처럼 교통과 통신이 편리할 리 없고
해서 운동회 날에는 이웃 동네 사람들과 만남의 날이
기 때문에 만남의 장이 학교운동장이요 만남의 날은
운동회 날이다. 그 당시는 통신수단이란 편지를 주고
받아 소식을 전하고 접하는데 그쳤기 때문에, 정겨운
만남의 기회가 바로 운동회 날이기에 온통 그날이 오
기를 너도나도 고대하게 된다. 

운동회 날이 잡히면 학생들은 손꼽아 그날이 오기
를 기다리게 되며 운동연습을 1달 전부터 연습을 하고
미리 계획대로 총연습을 하게 되는 그 날이 소운동회
날이다.

입장에는 용진문(勇進門)을, 퇴장에는 개선문(凱旋
門)을 통해서 입·퇴장하게 되는데 솔가지를 꽂아서
만든 문을 미리 세우고, 만국기는 지금처럼 인쇄한 것
이 아니고 물감으로 학생들이 직접 그려서 게양하게
된다. 하늘에는 만국기가 훨훨 펄럭이고 화단에는 코스
모스가 한창 피어 한들한들 장관(壯觀)을 이루게 된다.

8·15이후 머리띠의 빛깔이 청·홍이던 것이 붉은 색
은 공산주의 즉 빨갱이를 상징한다고 인식되어 좌우이
념(左右理念) 갈등이 심각하던 때라 붉은 색을 기피해
흰색으로 대체(對替)했다. 그 후 다시 청백 모자로 바뀌
었고, 지금처럼 체육복은 있을 리가 없었고 무명천에
검게 물들인 팬티에 흰줄이 양쪽 그어졌는데 여학생은
양 끝에 고무줄을 넣었던 것으로 촌스럽기가 이를 데
없는 체육복이지만 어머니의 정성이 담겨져 있는 수공
(手工) 제품이다.

전교생을 청백으로 나누어 동서로 따로 자리를 해
서 응원이 이어지고 3·3·7박수를 치며 목청껏 부르
짖고 교사도 양편으로 나눠 승부를 가리게 된다.

경기는 개인경기 100m 달리기를 비롯해 경기가 진
행되는데 기억에 남는 경기로는 기마전, 장대눕히기,
모자뺏기 등을 꼽을 수 있는데 씩씩한 기상과 용맹을
기르는 경기로 지금까지 전래해오니 60여 년의 세월이
흘렀으나 세월이 빠름을 새삼 느끼게 되면서 감회(感
懷)가 자꾸 새롭기만 하다. 

점심시간을 알리는 경기인 바구니 터트리기는 옛
것이 일부 학교에는 전래해오고 있는데 표어의 내용이
바뀐 것이 특이했다. 점심시간에는 집에서 싸온 도시
락과 각종과일·계란·고구마·밤 등을 가족은 물론
동네사람들이 함께 죽 둘러앉아 즐겁게 식사를 하게
되는데 운동장 가에는 천막을 쳐 놓고 큰 가마솥에 장
작불을 지퍼 돼지내장과 토란으로 국을 끓여 국밥을
팔고 있었는데 그 국을 사다가 도시락밥을 국에 말아
먹던 그 맛은 별미(別味)로 당시 풍속도(風俗圖)를 연
상해 보게 된다. 삶은 계란은 최상의 먹거리로 각광
받았는데 지금은 그 당시 그 맛이 나지 않는 것은 왜
그럴까. 세월 따라 입맛도 바뀌게 되나보다.

모 여중 교감 재임당시 모 초등학교 가을 운동회에
점심시간을 이용해 교장을 대신해서 축하차 주임과 동
행해서 접수처에 봉투를 접수시키자 접수자는 우리 두
사람의 모습을 슬쩍 확인하고 동편 교실로 안내되어 교
실에 입실하자 학부모가 국밥을 주기에 막 먹으려는 순
간에 학교장이 찾아와 다시 안내되어 서편 교실로 갔더
니 그 곳에서는 국밥 외에 술과 안주 그리고 떡까지 차
려져 있어 진수성찬(珍羞盛饌)으로 먼저 안내되었던 상
차림과는 전연 다른 상차림이 아닌가. 손님에 따라서
차별 대접을 하는 것 같았는데 필자는 당시 잠바차림이
기에 국밥만 대접하는 교실로 당초에 안내되지 않았는
가 한다. 저녁에 내자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했더니‘입
은 거지는 얻어먹어도 벗은 거지는 얻어먹지 못 한다.’
속언(俗言)을 인용해 가면서 일러주어서 그 다음부터

외출 시에는 정장차림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어 그 후
는 외출이나 방문 시에는 가급적 정장(正裝) 차림을 하
게 되었다. 

그 옛날 가을 운동 때는 운동회 본부 앞에는 협찬
(協贊)이니 기부(寄附)를 하는 사람은 방명록(芳名錄)
에 기록하고 창호지에다가 일금(一金)이라고 쓴 다음
액수와 주소 성명을 크게 써서 새끼줄에 죽 걸어 여러
사람에게 알리고 참여를 권유(勸誘)하게 되는데 이에
참여한 사람은 그 당시는 유지나 기관장으로 다른 사
람의 선망(羨望)의 대상이 되었다.

그 동안 금품의 접수는 오랜 관습(慣習)으로 이어지
고 있는데 근간에도 접수처를 마련하고 방명록(芳名
錄)을 준비해 놓고 금품접수를 하는 경우가 눈에 띄는
데 웬만하면 이런 모금은 삼가해야 하지 않겠는가. 그
것도 운동회장 입구에서 접수를 하게 되니 주머니 사
정이 어려운 사람에게는 부담이 되어 운동회 참가를
주저하게 되고 관객이 적을 수밖에 없다.

필자는 교장 재임 11년 동안 각종 체육대회나 행사
에서 금품접수를 한 적이 없고 인근 교장에게 수차 자
제할 것을 설유(說諭)했는데 학교에서는 운동회 경비
를 예산에 확보하고 교육청에서 지원을 받게 하여 학
부모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결코 바람직스럽지 못하다
고 하겠다. 부담 없이 운동회에 참여하는 분위기의 조
성이 어떨까 한다.

가정이나 국가경제가 어려웠던 60년 전 당시는 상품
이란 고작 저질의 공책과 연필이 주종이었는데 지금은
학용품의 질을 높여서 시상하게 되어 다행스럽다고 하
겠다. 

100m 경기는 전교생이 모두 참여하게 되는데 그 당
시 재학생 가운데는 장가를 간 학생이 있는가 하면 대
다수가 지금의 중·고학생 연령에 해당되어 필자가 최
연소자라 꼴지를 면할 수 없어 100m 경기 참가가 싫었
던 일이 기억되기도 한다. 

금년에 참관한 학교에서는 3위까지 시상하고 있었
는데 경기에서 입상하지 못하는 선수들에게는 동병상
련(同病相憐)의 정을 느끼게 되는 것은 인지상정(人之
常情)이 아닌가 한다. 1~3등까지만 시상하지 말고 조
별 참가자에게 등차별로 전원 시상하는 것도 배려해
봄도 어떨까 한다.

오늘날 부모의 과보호(過保護)와 영양의 과잉섭취
(過剩攝取)로 심신이 유약(柔弱)한 학생들에게 활기차
고 씩씩하게 뛸 수 있는 경기와 단합과 화합을 기할
수 있는 경기를 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기로 유희
(遊戱)나 오락(娛樂)게임을 보게 되어 퍽 안타깝기만
하다. 

입장과 퇴장 시에는 발과 구호에 맞추어 뛰어서
입·퇴장하도록 하며, 경우에 따라서 행진가를 함께
부르며 율동(律動)이 유지되었으면 퍽 좋겠다.

모든 경기는 룰이 있어 꼭 지킬 수 있게 지도를 하
고, 100m에서 출발과 결승을 하는 요령까지 지도해야
한다. 등수만을 가리는 데만 급급하지 말고 능력을 최
대한 발휘해서 뛰게 하여 참가 학생이 비록 등수에 들
지 않더라도 최후까지 뛰게 사전지도를 하도록 해야지
입상권 내에 들지 못하여 포기하지 않도록 각별히 지
도해야 한다.

계주경기에서 배턴을 주고받는 요령과 추월(追越)
하는 요령도 함께 지도해야 하는데 결과만인 승부와
등수만 가리는 것은 지도가 부족하다고 하겠다.

100m 뛰기는 학교체육에서 중요시하여 지도해야 한
다. 모든 체육활동에서 가장 기초가 되기 때문에 학교
에서 기초교육의 일환(一環)으로 해서 기초를 다지는
데 중점을 두고 지도해야 한다.

모 학교 운동회에서 전교사가 입장·퇴장을 함께
하고 교사들에게는 준비체조·정리체조를 학생들 대열
앞에서 함께 하고 있었는데 솔선수범(率先垂範)이 교
육현장에서 교육의 성과를 결정짓는 요체(要諦)임이
분명하다고 하겠다. 교사들의 참여의식(參與意識)과
사제동행(師弟同行)은 교육적인 의미를 크게 부여(賦
與)하기 때문에 필자는 이런 내용을 교육현장에서 강
조해서 지도했다고 생각한다.

운동회는 치밀(緻密)한 계획과 준비로 경기 종목마
다 목적 달성을 위해서 전교직원의 관심과 학부모의
참여로 추진되어야 하며 경기내용은 충분한 검토로 능
력차 내지 남녀 성별로 적정한 경기를 선정하되, 교육
적인 측면이 고려되어야 한다. 

경기에 불가피하여 불참자와 신체적으로 경기를 할
수 없는 학생에게는 특별한 관심과 배려(配慮)가 필요
하고 경기에서 안전에도 신경을 써야 한다.

승부에만 집착(執着)하지 말고 모든 경기의 룰을 지키
고 정정당당(正正堂堂)하게 운동정신을 발휘토록 해서
즐겁고활기찬운동회가되도록모두가노력해야한다.

가을운동회유감(有感)

특별기고특별기고
京畿道차상위계층건강보험료지원안통과

메뉴

찾아오시는길

대표김찬미

귀사의제품포장에는 산업이함께합니다!

고품질! 저단가!

䤎진공선형

䤎게도바시

䤎고주파가공

䤎건축자재

대표 이규연

그동안Just Blues를찾아주신고객님들께
진심으로감사드립니다. 

앞으로도변함없는애정과관심부탁드립니다. 




